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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봇물터진 EO 유도품산업”
°EO 수요구조와 전망

°E O A

°ETOA        

°E G E

EO(Ethylene Oxide)의 공급체제가 호남석유화학 독점체제에서 삼성종합화학의 참여에 따라 이원공

급체제로 전환, EO유도품 사업의 신규 참여가 활발하다.

호남석유화학의 증설 및 삼성종합화학의 신규 참여시점인 9 1년과 때를 맞춰 기존의 E O A ( E t h y l e n e

Oxide Additive) 생산능력이 확장되고 있으며, Glycol Ether, Ethanolamine 등의신규사업도 봇물 터

지듯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.

그러나 이러한 신규사업 진행이 순조롭지만은 않은 것은, EO유도품 사업의 기초원료인 E O자체가

이미 가격경쟁력이 없고, 이를 원료로 제조된 EGE 및 E T O A는 더더욱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

으며, 또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

다.

실제로 기존의 EOA 사업이 기술부족 등의 원인도 있기는 하나 저가수입품의 침투에 밀려 50% 미

만의 낮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으며, 지난해말 신규참여한 E G E도 원활한 공장가동을 위해서는 장기

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.

이에 U C C를 필두로한 수입품은 원료가격의 우위, 대규모의 생산능력 등에 따른 Scale-merits 등을

앞세워 가격인하 정책을 통한 시장 고수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.

국내 E O수요업체는 대다수 중소기업으로 E O를 공급하는 대기업에 사정하고 눈치보느라 정신없고,

저가공격하는 다국적기업의 직격탄을 피하기 위해 허술한 방어벽을 쌓는데 급급하다.

한편, EO생산업체들은 9 2년 E O산업은 Saler's Market에서 Buyer's Market으로 전환, 수요자의 경쟁

력 강화를 위해 최대한 적정가격으로 E O를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. .

그러나 E O유도품업체는 대기업인 EO 생산업체가 언제 가격담합을 하고 직접 E O유도품시장에 참

여할지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다.

E O공급의 원활함으로 공급부족의 갈증을 해소하고, 기술개발·수요창출 등의 노력속에 수입품에 공

동대응, 갖가지 우려를 떨쳐버릴 수 있도록 E O유도품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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